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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가장 싸다”... 분양가 뛰어도 ‘청약 흥행’
서울·지방 대도시 완판 행진  「‘청량리 하이루체’ 242대 1」 , 「부산 ‘대연 디아이엘’ 15대 1」

‘분양가 6억 이하’ 신축은 급감! 2021년 90%→올 상반기 72%, ‘9억~15억원’ 비중은 5%P 증가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주요 

단지가 잇달아 청약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분양 가격이 갈수록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자 수요자가 앞다퉈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첨제 물량 증가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영향도 적지 않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 ‘뚝’

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 6억원 이하인 민간분양 아

파트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약 접수가 끝난 민

간분양 아파트 3만3925가구 중 분양가 6억원 이하 아

파트는 72.0%인 2만4412가구로 집계됐다. 6억원 이

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2년 전인 2021년 90.5%보다 

18.5%포인트 줄었다.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분

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 6억~9억원 아파트는 

2년 전 7.1%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9.3%로 증가했

다. 같은 기간 9억~15억원 아파트는 2.3%에서 7.9%

로, 15억원 초과 단지는 0.1%에서 0.8%로 늘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1908

만원으로, 2021년(1467만원)과 2022년(1729만

원)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이달 

2101만원을 기록해 3.3㎡당 2000만원을 돌파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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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착공 줄줄이 감소... 집값 ‘3년 시한폭탄?’
상반기 인허가·착공 예년 대비 크게 줄어

공급 부족에 전세값·집값 폭등 가능성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건축 인·허가, 착공 실적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공사비 증가와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담 등으로 건설업이 얼
어붙으면서 생긴 파장인데, 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 불
안이 불거질 수 있다. 집값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
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각
각 22.6%, 38.5%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도 인허가는 
26.6%, 착공은 28.7% 줄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이후 5
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대개 1~2년 내에 착공에 들어
가고 이후 분양을 통해 준공(입주)까지 3년이 소요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었다는 것은 
빠르면 3년 내 공급부족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향후 분양전망이나 부동산 가격 추
이를 반영한다. 수도권과 주거용에서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다. 고물가
로 원자재값이 상승해 건설비가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자본 
조달 유동성이 떨어진 것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올 1~7월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착공
은 절반 이상 줄었다. 앞으로 2~3년 내 주택 공급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바로미
터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줄었다.

2023년 8월 31일

국토부 올 1~7월 주택 통계

건설사 신규 수주 사실상 멈춰!
2~3년 뒤 주택 공급 절벽 전망

주택 건설 인허가 30%
줄고 착공은 ‘반토막’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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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매매 두달 연속 2천건대 ‘봄날’ 오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정보 분석

5월 기준 2058가구 매매거래... 작년 동기 대비 867가구 증가
4월엔 3040세대 매입 53.6%... 회복 흐름에 실수요자 움직임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최악의 겨울을 겪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늦었지만 '따스한 봄날'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2월을 기점으로 월별 아파

트 거래량이 계속해서 오르더니 급기야 2개월 연

속 2천건을 넘겨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

르면 5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2천58가구

를 기록하며 전달(2천52가구)과 비교해 소폭 상

승했다. 1월 874건, 2월 1천525건, 3월 1천970

건 등의 거래량을 보인 점을 생각하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게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1천191가구)

과 비교하면 867가구가 늘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천건

을 넘겼다는 점이다. 부진을 거듭하던 대구의 아파

트 매매 거래는 지난 4월, 22개월 만에 월 2천건

을 돌파했다.

여기에 전년도와 비교해도 월평균 거래량 수치는 

개선되는 분위기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구

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1천696건으로 지난해 

9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구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려오기 전인 2021년(1천770건)과 비교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시장이 회복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실수요자가 움직이

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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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매매 171%나 급증…”무슨 일?”

‘미분양 무덤’ 대구를 비롯 6대 광역시에서 일제히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
거주 여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위주...전문가 “시장의 전환 신호로 가능성”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일까. 통계수치로

만 본다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전

국 아파트값 평균치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금 시장에서

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

지 살펴본다.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간 부동

산 규제와 미분양 등 부정적인 영향에 비교적 주목받지 못

했던 6대 광역시에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1년 전과 비교해 171%가량 거래량이 증가한 곳도 

있다.

25일 경제만랩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부동

산원에 거래 신고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아파트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6대 광역시에서는 

1년 전보다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지난해 6월 1831건의 매매가 이뤄졌으나, 올해 6

월에는 2355건으로 28.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

(834건→2264건)가 171.46% 늘었으며, 인천(1393건

→2632건) 88.94%, 광주(1379건→1483건) 7.61%, 대

전(659건→1240건) 88.16%, 울산(859건→1109건) 

29.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급

속도로 악화하자 올해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는데, 올해 상반기(1~6

월) 매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대구에서

는 87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2월 1525건 ▲3월 

1970건 ▲4월 2052건 ▲5월 2058건 ▲6월 2264건 등

으로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6대 광역시 내 매입 건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지방 

아파트값도 지난해 6월 

이후 약 14개월 만에 상

승 전환을 기록했다.

6월 대구
834건→2264건

2.7배 늘어

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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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를라” 시세보다 비싸도 ‘완판’


